
O-X, 공급과잉 우려 빗나가
고려·애경 트러블 따라 … 총생산능력 2 6만톤으로 확대

국내 O-X 시장이 고려종합화학의 대규모 증설로 인해 당초 우려됐던 공급과잉은 시현되지 않은 것

으로 나타났다.

이는 9 6년1월 이후 본격 가동에 들어간 고려종합화학의 1 0만톤 공장이 상반기 중 문제가 발생, 생산

에 차질을 빚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최대 O-X 수요처인 애경유화가 9 6년4월 공급선을 기존의 유공·고려종합화학에서 고려종합화

학으로 일원화시켜 새로운 수급관계가 형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O-X 생산능력은 유공

1 0만톤, 고려종합화학 6만톤 등 연산 1 6만톤에서

고려종합화학의 1 0만톤 증설로 9 6년이후 총 2 6만

톤으로 확장되면서 고려종합화학이 최대 공급기

업으로 자라잡게 되었다.

O-X 수요는 9 5년 애경유화가 연간 1 2만톤 사용한 것을 비롯해 포스코켐 4만톤, LG화학 3만8 0 0 0톤

등 1 9만8 0 0 0톤에서 애경유화의 PA 5만톤 증설에 따라 9 6년에는 총 2 3만8 0 0 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

전망됐다.

그러나 애경유화가 수요약세 및 노사분규에 따라 2 / 4 ~ 3 / 4분기 가동률을 크게 낮춰 9 6년 수요가 2 0

만톤을 약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애경유화의 O-X 공급의 일원화에 따라 고려종합화학의 비중은 상당부분 높아졌으나 유공은 애경유

화에 공급했던 6만톤 물량을 수출로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유공은 9 6년6월 한달간 정기보수에 들어가 생산을 중단했는데, 이는 P-X 시장악화와 맞물려 생산조

절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. 

유공은 9 6년이후 월 8 0 0 0톤 생산에 내수판매 6 0 0 0톤, 수출 2 0 0 0톤을 보이고 있다.

고려종합화학은 연산 1 6만톤체제를 정비, 96년1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애경유화의 O-X 수요량

1 0 0 %를 담당하면서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다만, 96년 8 ~ 9월간 증설된 공장에 트러블이 생겨 일시적 생산차질을 빚게 돼 9 6년 상반기에 우려

됐던 국내 O-X 공급과잉은 하반기에 수급이 타이트해질 뿐 무리가 따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

있다.

O-X 가격은 9 5년상반기 톤당 7 0 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던 것이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이어져 3 / 4

분기 6 4 0달러, 4/4분기 4 5 0달러, 96년 1 / 4분기에는 급기야 3 3 0달러로 바닥까지 떨어졌다.

그러나, 96년 하반기에는 다시 3 6 0달러선을 형성하고 있어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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